
’그게 아니면 안되는 일‘은 없다

-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. 그 생각
을 따라 가다 보면, 점점 길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이 나타난
다. 온전한 전체를 두 가지로 분리하고 그중 하나에만 집착하는 순간 
고통이 생겨난다.

생각이 바뀔 때 변화되는 많은 것들
- 생각을 바꾸면, 혼란스럽고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

임을 깨달으며 그 속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.
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
- 우리는 끊임없이 관념을 얻으며 삶을 살아간다. 자신을 어떤 관념의 

틀 안에 가두고 그 관념을 세상 전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. 우리는 수
많은 관념 속에 갇혀 이분화된 세계,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세계에서 
살아가고 있다.

집착 밖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
- 우리가 집착하는 개념,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’이게 아니면 안되는‘ 이

분법적인 사고방식,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문
제를 일으키며 곤경에 빠뜨린다.

- 하지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관념이나 사고방식
이다. 우리는 관념이나 사고방식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실제로는 아
주 자유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올린 생각 하
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편해한다.

-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,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
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
이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,
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,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집을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.


